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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말

   문화는 물과 같은 것이다. 높은 수준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스며들게 되어 있다. 한식 

세계화는 문화 수출이므로 우리의 문화 수준이 세계인에게 높이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일

차적인 선결 요건이다. 우리는 오천년의 문화민족임을 부르짖어 왔고 21세기에 들어와 한국

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문화 역량을 보이고 있다. 한류열풍에 이은 케이팝 열풍, 올림픽에

서 5위, 월드컵에서 8강에 들어가는 선진국이다. 이제 한민족의 문화수준이 세계에서 제대

로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다. 한식의 세계화는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.

   한식 세계화는 문화에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실용성이 두 번째 요건이다. 맛(기호성), 저

장성, 편이성,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. 비빔밥을 뉴욕거리에서 맛보이고 한식 

식당을 여러 곳 개설해서 한국의 조화미(調和味)를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다. 그러기 위해서

는 한국의 맛과 멋에 더하여 상품성이 있는 한국음식과 음식재료가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한

다. 따라서 한식 세계화는 대부분 우리 식품산업이 해야 할 일이다.

  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그동안 전통식품의 산업화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우려 왔다. 전

통식품의 산업화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재료의 선택, 품질 표준, 제조공정, 저장성과 포장, 

보관 유통 방법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

다, 햄, 소시지, 빵, 요거트, 아이스크림 등 서양에서 산업화한 제품은 제조기계와 가공방법, 

유통방법들을 사오거나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된다. 그러나 전통식품 산업화는 연구방법을 스

스로 개발해야하며, 전통적인 소규모 가내생산에서 하던 것을 대규모 자동화 생산으로 확대

하려면 모든 설비와 공정을 우리의 힘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내야한다. 그러므로 전통식품 

산업화는 우리것을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. 

   그동안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낮고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

전통식품 산업화에 묵묵히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.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 세계적인 

인지도를 얻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. 이들 성공 사례를 모아 글로 남김으로서 다음 세대들

의 귀감이 되고 한식 세계화 전략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. 

   이 책의 원래 기획 의도대로 각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

들 이외에도 각 제품의 역사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원고를 준비하여 주

신 참여회사의 대표이사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정을 느낀다. 식품산업을 식량

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식품

산업의 미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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